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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문서(인력22703-672)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단체협약 개정시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잠정 조정한다고 시달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월·화 8시간, 수·목·금 7시간, 토3시간 근무로 법정요건인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상품판매 투쟁으로 인하여 주5일제 노사교섭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7월1일 시행이라는 시간에 쫓기어 졸속적인 주5일제를 시행할 수는 없으며, 당장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나름대로 잘 만들어 있는 단체협약을 졸속적으로 변경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됐을때 예상되는 년월차 감소에 따른 임금삭감 보상부분도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근무형태에 대한 주5일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법적으로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노사합의 전까지 변형된 근로형태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변형적인 근로형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완전한 주5일제 쟁취를 위하여 소모전은 피하고 조속한 단체교섭 타결로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총은 주44시간제를 기본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은 주40시간제에까지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기존 44시간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40시간제를 전제로 하는 취업규칙사이에서 반드시 단체협약이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주40시간 일방시행이 법적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업문제를 극복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KT의 상황으로 볼 때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길은 주5일 근무제가 가장 바람직하며 노동조합은 조속한 단체교섭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월차휴가, 연장근로, 보건휴가, 기타 임금보전 및 근로조건 등 쉽지않은 쟁점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쟁점들을 긴밀히 검토해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1일 8시간 근무) 쟁취와 조합원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도 노동조합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노동조합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6월 30일
KT노동조합

고 김양중 동지 제3주기 추모행사  
 

 KT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다 먼저 산화해 가신 고 김양중 동지 제3주기 추모행사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뜻을 같이한 조합간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ㅇ 일  시: 2004년 7월 3일(토) 15:00
ㅇ 장  소: 전남 순천시 시립화장장 (야흥동 소재)

ㅇ 주  관: 전남지방본부

ㅇ 문의처: 062-23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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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근무시간 잠정조정(안)에 대해 


조합원들께 드리는 글


























